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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 차명보유 의혹

현안대응TF, 최은순 차명의혹 부동산 관련 법원 약식명령서·등기부등본 공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윤석열 후보의 장

모인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김충식(최은순의 동업자)이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잠실대우레이크월드 16**호 아파트를 확인했다. 이는 잠실 석촌호수 앞에 

위치한 60평대 고급아파트로,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현재 22억 원에 나와

있다. 

 현안대응TF가 확보한 최은순과 김충식의 위증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

명령(2005.5.17.)에 따르면, “사실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대우레이크월드아파트 

16**호는 위 최은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

술을 하여 위증”했다며 위증죄로 김충식에게 벌금을 명령했다.



 현안대응TF가 확인한 결과, 최은순과 김충식은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2005년 

5월 2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이내 태도를 바꾸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

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6월 23일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잠실대우레이크월드 16**호 등기부등본에는, 2002년 최은순의 오빠인 최만종이 분양

을 받은 이 아파트를 2005년에 최은순의 동업자인 김충식이 매수했다고 되어있다. 그

러나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김충식 스스로가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최은순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고 김충식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

정된 것이다.

 최은순은 2016년 8월 18일, 김충식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

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최은순이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2개 필지도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해당 아파트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김충식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 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

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이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김병기 단장은, “심지어 최은순이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

던 때는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단장은, “최은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

단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끝.


